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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의
특허심판원

심판정책과

과 장 박형식 042-481-5879

042-481-8330사무관 양승란

2015년 7월 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인터넷매체는 7월 1일(수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

‘이제 허리 펴고 일해요!’

- 특허심판원, ‘높낮이 조절 책상’ 설치 -

특허심판원(원장 제대식)은 직원의 건강 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

위해 7월 1일 각 심판부에 ‘높낮이 조절 책상’을 설치하여 사용하

고 있다고 밝혔다.

‘높낮이 조절 책상’은 앉거나 서서 일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

가능해서, 허리·목디스크를 예방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.

하루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심판 사건 검토, 심결문 작

성 등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심판관들은 허리·목디스크

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.

‘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건강에 매우 해롭다’는 국내외 연구

결과가 있고, 2012년 시드니 대학 보건대학원은 “하루 11시간 이

상 앉아서 일할 경우 3년 내 사망위험이 심지어 40%나 증가한

다”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. 그래서, 덴마크 등 북유럽의 선진국

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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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심판원에서도 바쁜 업무로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 어

려운 심판관이 일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‘높

낮이 조절 책상’의 사용을 검토해서, 의견 문의 및 수요 조사를

거친 다음 우선 11개를 도입했다.

새로운 책상에서 1달 동안 일하고 있는 이충호 심판관은 “하루

종일 앉아서 일할 때는 허리가 아프고, 소화도 잘 안되었다.”며

“높낮이 조절 책상을 사용하고부터는 허리도 한결 나아졌고, 나른

한 오후에도 졸리지 않아 업무 능률도 높아졌다”며 환한 웃음을

보였다.

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“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심판업무의 어

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환

경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.”며 “앞으로 사용자의 반응과 효과를 보

고, 높낮이 조절 책상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 : 1. 높낮이조절 책상 도입 계획

2. 높낮이 조절 사용책상 사용 사진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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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] 높낮이조절 책상 도입 계획

Ⅰ  추진배경

○ 직장인 건강관리를 위한 높이조절 책상(스탠딩 책상) 도입 필요

-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것에 따른 각종 질병 예방 가능

Ⅱ  높낮이 조절 책상 사양분석 결과

○ 전동형 : 간편한 원터치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나 기존 책상을

교체해야 함

○ 스탠드형 : 기존 책상 위에 그대로 올려놓고 사용(불필요할 경우,

쉽게 철거 가능) 가능하나 스탠드 설치로 인해 책상이

비좁아져 다른 작업 불편 우려

☞ 최근 직장인들의 고도의 정신노동 및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문제가 화두가

되면서 높낮이 책상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음

높낮이 책상도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, 단기적으로는 기존 책상 위에

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 형이 적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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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] 높낮이 조절 사용책상 사용 사진

〈서서 근무하는 모습〉

〈앉아서 근무하는 모습〉


